
“지역에서 꿈 키운 멘티, 과기원 입학해 멘토로”
GIST 재학생 사회공헌단 ‘피움’ 6기,

나눔의 선순환 이어간다
- 재학생 39명 선발, 과학 멘토링·찾아가는 캠프 등 통해 지역 청소년 교육 기회 확대
- 고교 시절 멘티가 GIST 진학 후 멘토로 참여… ‘멘티에서 멘토로’ 이어진 선순환 사례 주목
- 2021년 출범 이후 멘토 약 230여 명, 멘티 770여 명 참여

▲ 4월 3일(금) 오룡관에서 GIST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 제6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

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4월 3일(금) 오후 5시 오룡관에서 재

학생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 제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발대식에는 피움 6기으로 선발된 재학생들과 정용화 대외부총장, 주관 부서

인 대외홍보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청소년의 과학 교육 기회 확대와 진로 탐

색 지원을 위한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,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결의를 다졌다.

특히 이번 6기에서는 고등학생 시절 멘티로 참여했던 학생이 GIST에 입학해 멘토

로 다시 활동하는 선순환이 이어지며, ‘피움’이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인재의 성

장과 환류를 이끄는 프로그램임을 보여줬다.

2026학년도 신입생 강승모 학생(도전탐색과정)은 충남 부여군에서 초·중·고를 졸업

하고 지역 일반고인 부여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피움 멘티로 참여해 GIST 재학

생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진로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했고, 이를 계기로 학업에 대

한 동기를 키워 GIST에 진학했으며, 이번에는 멘토로 활동에 나선다.



강승모 학생은 “멘토 형과의 만남을 통해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됐고, 그 경

험이 GIST 진학으로 이어졌다”며 “당시 함께 꿈을 그렸던 경험을 이제는 지역사회

에 다시 나누고 싶다”고 밝혔다.

▲ ‘피움(PIUM)’ 제6기 총괄 멘토 유해림 학생(신소재공학과)이 피움 선서를 낭독하고 있다.

‘꽃을 피우다’는 뜻과 함께 영단어 Positive(긍정)·Interaction(소통)·Understanding(이

해)·Mind(마음)의 머리글자를 따 이름 붙인 피움(PIUM)은, 재학생이 멘토이자 운영 

주체로 참여해 프로그램 기획부터 실행·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

사회공헌단이다.

▴주니어 과학 멘토링(온라인 멘토-멘티 수업) ▴찾아가는 과학캠프(읍·면 단위 학

교 방문) ▴GIST 과학캠프(일반 청소년 초청) ▴GIST 과학톡톡(지역 과학 인재 초

청)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과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 

탐색을 지원하는 한편,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.

전국 단위로도 운영되며 다양한 지역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온 피움은, 참여 수

요 증가에 따라 현재는 호남권 읍·면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

있다. 이를 통해 과학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청소년들과 지속적으

로 소통하며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.

이러한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난 3월 진행된 ‘주니어 과학 멘토링’ 멘티 모집

에는 총 325명이 신청했으며, 이 가운데 190명이 최종 선발됐다.

올해는 선발된 총 39명의 멘토 중 17명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참여한 ‘경력 멘토’

로, 바쁜 학업 속에서도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재학생들의 지속적인 

참여가 눈길을 끈다.



특히 이수린(AI융합학과 대학원)·최정은(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) 학생은 피움 2기부

터 참여해 올해까지 5년 연속 활동을 이어오며,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나눔의 가치

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.

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성환 학생(기계로봇공학과)은 “피움 활

동은 지역사회에 대한 ‘관찰’을 지속하게 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

게 만든다”며 “이러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이 쌓여 더 많은 멘티 학생들의 성장을 

돕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임태연 학생(신소재공학과)은 상산고등학교 재학 시절 수학동아리 ‘헥사곤

(HEXAGON)’ 회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·수학 교육을 통해 지

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성장을 돕고자 참여했으며, 이 밖에도 박사과정 재학생을 

비롯해 2025년 월드프렌즈 IT 봉사단으로 캄보디아에서 교육 봉사를 수행한 뒤 피

움 6기에 합류한 재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GIST 재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다.

▲ 정용화 대외부총장이 GIST 사회공헌단 ‘피움(PIUM)’ 제6기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.

정용화 대외부총장은 “피움은 지역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, 그 경험

이 진로 탐색과 학업 동기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과 국가 사회 전반으

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

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

고 밝혔다.

피움 6기 단원 39명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9개월간 다양한 사회

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,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

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.



한편 2021년 출범한 피움은 현재까지 약 230여 명의 GIST 재학생과 약 770여 명

의 중·고등학생이 각각 멘토와 멘티로 참여했다.


